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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9. 24.(토) 배포 일시 2022. 9. 24.(토)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예술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48)

‘장애예술품 우선 구매 요청’ 관련 에스비에스(SBS) 보도는 
과장과 오해가 있으며, 특히 청와대 특별전 주최 측인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분노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월 23일 저녁, 에스비에스(SBS) 8시 뉴스가 공공기관의 장애예술품 우선 구매

(5개 공공기관 8점, 1점당 평균 약 203만 원) 요청 보도에서 다룬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국민 품속으로 들어간 청와대의 춘추관(옛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첫 전시회였으며,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특별전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예총)가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한 행사입니다. 출품작은 

장예총이 공모한 미술작품 등 50명 60점이며, 발달장애 작가인 김현우(픽셀 작가) 

씨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정은혜 씨의 작품도 포함되었습니다. 

장예총 배은주 대표는 “청와대 첫 전시공간을 장애인 미술전이 차지한 것은 의미

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한다. 20일간 관람객 

7만여 명이 찾아오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우선적

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8월 25일 상임위 의결, 9월 7일 

본회의 의결). 이에 ‘장애예술인 미술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강매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에스비에스(SBS)의 보도에 대한 장예총의 반발과 개탄은 보도의 과장과 오해를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배은주 장예총 대표는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소외계층의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장애

예술활동을 고사시키려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엄중 항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